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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quasi-experimental research conducted for the past 
10 years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Out of a total of 241 papers, 40 
were selected from Volumes one to ten. These papers were then subject to 
investig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1) historical trends, (2) main topic areas, (3) 
language skills, and (4) research design. As for the research design, the paper includes 
analysis of subjects, proficiency levels of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interpret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research has been productive in the areas of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reading-related language learning, integrated language skills as well a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t is noticeable that most experimental research has targeted college 
students and was conducted for one semester. T-test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statistical tool in interpreting experimental data. For future study of English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experimental research be more sophisticated and balanced in 
terms of topic areas, language skills and research design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quasi-experimental study/experimental study/research design/ 
준 실험연구/실험연구/연구설계] 

 

 

I. 서론 
  

현대영어교육학회는 1999년에 설립되어 이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대표적인 
학회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영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현대영어교육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창간호부터 2009년 
10권3호까지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만을 선정하여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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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이러한 실험연구 논문 분석을 통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대영어교육의 논문투고규정에 의하면 게재되는 논문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 비판, 실험분석 및 새로운 교수법의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Gall, Borg와 Gall(1996)은 영어교육에서 연구를 하려는 
의도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네 가지 기능을 기술(description), 
예측(prediction), 설명(explanation), 그리고 개선(improvement)으로 분류하였다. 
기술이란 자연적, 사회적인 현상을 기술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예측은 교육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예측하는 경우로 특정한 교육수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이다. 교육연구에서는 현행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연구의 의미가 직접, 간접으로 교육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는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교육연구란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체계가 결국은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이란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현상을 
기술하거나 교육현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며 바람직한 
개선책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제까지의 
영어교육 연구는 개선을 목적으로 수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기술하며 
설명하기에 힘쓰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을 예측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 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험이란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적어도 하나 이상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연구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실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험설계라고 한다(박도순, 2002). 실험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에 사용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정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배열하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험연구란 
연구자가 교육 목적으로 설계한 교육적 처치를 단기간 또는 장기간 수업시간에 
적용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 논문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교육연구는 피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배정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분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준 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도 실험결과를 측정하는 
시기와 부분적으로 측정대상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연구의 범주에 
속하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수업을 관찰하는 연구나 인터뷰를 통한 연구는 연구자의 실험처치가 없으며 
연구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발생적인 교육현장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논문으로 지난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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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편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II. 실험논문에 대한 분류 방법  
 

1. 대상논문 선정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학회지에 2000년 창간호부터 2009년 발간된 10권 총 
25호에 게재된 241편의 논문 중 본 연구의 기준에 맞는 실험논문만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 연구에서 양적 혹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높인 논문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목표를 위해 자연발생적인 교실상황에서 설문 조사하거나 관찰한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연구자가 목적을 가지고 처치를 한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모두 4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2. 논문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을 우선 역사적으로 보기 위해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보았고,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기능별 분석과 
연구 설계상의 분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설계와 관련된 분석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구성, 실험연구 수행 시 수준별 분반 여부, 
전체 연구기간 별로 나누었고 이와 더불어 실험연구의 연구자료를 수집한 
형태와 연구결과를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을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III. 논문의 세부 분류  
 
1. 연도별 분류 

 
현대영어교육의 창간호는 2000년에 단행본 한 권으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 2권부터 2006년 7권까지는 연 2회, 2007년 8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3회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 3회가 발행된 2007년 8권부터는 전체 논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각 호당 평균 논문 수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평균 8.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평균 11.8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각 호당 평균 논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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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은 총 241편이며 그 중에서 실험연구논문이 
차지하는 빈도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000년과 2002년에는 실험논문이 한편도 없었으나 이 두 해를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실험논문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가장 많았던 해는 10편이 게재된 
2007년으로 동일 연도에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이 26.3%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실험논문 중 25%에 해당한다. 2009년에도 2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0년에 걸쳐 전체 평균 16.6%의 실험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어 영어교육에서 실험논문이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학회지 논문 현황  
연도 발행호수 전체 논문 수

실험논문
수

전체논문에 대한
실험 논문 수(%)

실험논문 
연도별 분포(%) 

2000 1 12 0 0 0 

2001 2 22 5 22.7 12.5 

2002 2 19 0 0 0 

2003 2 19 2 10.5 5 

2004 2 23 1 4.3 2.5 

2005 2 21 3 14.3 7.5 

2006 2 19 4 21.1 10 

2007 3 38 10 26.3 25 

2008 3 36 6 16.7 15 

2009 3 32 9 28.1 22.5 

 
2. 주제별 분류 
 

대상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2 및 표 3과 같이 전반적인 교수법과 
기능별 교수법, 학습자 변인에 속하는 학습책략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주제별 분류 
분류주제 연구주제 

교수법 
전반적교수법 CALL, 이동수업, 과제중심통합수업, 몰입프로그램, 

기능별교수법 다독프로그램, 추론기능지도, 암시적/ 명시적 문법교육, , 

학습법 
학습책략 

시험경험, 어휘학습책략, 질문노트, 문맥사용능력, 
인터넷사용능력, 메모하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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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제별 분류 논문 수  
분류주제 논문 편수 

교수법 

전반적교수법   6(15%) 

 인터넷매체사용  10(25%) 

기능별교수법 

읽기  6(15%) 

듣기, 말하기  2(5%) 

쓰기  3(7.5%) 

어휘  4(10%) 

문법  4(10%) 

학습법, 학습책략    5(12.5%) 

 
교수법이란 접근법(approach)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데(Harmer, 

2001) 여기에서 말하는 접근법이란 언어교육의 원리나 언어교육을 실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언어와 언어학습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Richards & Rogers, 
1986). 본 논문에서는 교수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인 
교수법은 언어의 특정 기능을 목표로 한 교수법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인 
언어기능을 목표로 한 교수법이고 기능별 교수법은 특정 언어기능에 대한 
교수방법을 연구 설계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학습책략은 학습자 변인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교수자나 동료에게서 효과적인 
학습책략을 배운 후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책략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Richard-Amato(2003)가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반복 과정 중에 자발적으로 
학습책략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게 되면 학습의 자율성(autonomy)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책략은 학습자 변인으로 분류되며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언어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언어의 통합적인 
기능을 다루는 전반적인 교수법에 속하는 논문으로는 중학생들의 이동수업에 
관한 논문(이화자, 정정옥, 2005)과 초등학교에서 과제중심의 통합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Kyu-Hwa Kim(2008) 등 6편(15%)의 논문이 이에 포함된다. 
맹은경(2007)의 논문은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지만 단기영어몰입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수법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인 교수법 논문 중에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관한 논문이 다수인 관계로 이를 따로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상의 영어교육 효과를 분석한 논문(Sungryong Hong, 2006),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교양영어 수업(차미양, 2006), 온라인상의 SchMOOze(Kyu-Chul 
Shin, 2007), UCC과제(이현정, 정동빈, 2008), CMC(정동빈, 김혜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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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위정현, 원은석, 정동빈, 2009)를 활용해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포함하여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상당히 많은 부분(25%)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별 교수법은 연구자가 수업설계 시 영어의 특정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수업을 통해 특정 언어기능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읽기수업으로 다독 프로그램 연구(이화자, 김미정, 
2007), 대화일지(dialogue journal)를 사용한 읽기수업 (Minjong Song, 2007b, 2008), 
추론기능지도를 통한 독해지도(김정렬, 신지연, 2008), 웹을 활용한 
읽기수업(이명관, 2006)을 포함하여 6편의 논문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이명관(2006)논문은 웹을 활용한 연구이지만 전반적인 교수법 중 인터넷 활용 
분류에 넣지 않고 읽기교수법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논문이 특히 독해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수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Daesung Chung(2001)과 전윤실, 김성혜(2007)의 억양학습에 관한 논문, 두 편에 
그치고 있다. 메모하기 전략이 듣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김동규(2008)은 
학습자가 듣기를 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학습책략 
논문에 포함시키고 듣기교수법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듣기 말하기 
논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영어교육 학회지 전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논문이 
많이 게재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40년간 영어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듣기 관련된 논문의 수(차경환, 2006)와 말하기 논문의 수(박종원, 
2006)는 각각 60편(4.61%), 48편(3.69%)에 그치고 있는 점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현대영어교육에서 특히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쓰기(7.5%)와 어휘(10%), 문법(10%) 교수법에 관한 
논문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게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어휘학습이 영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논문이 게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과 4편에 그치고 있어 현대영어교육 학회지에서는 어휘분야의 
논문이 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역시 영어교육에 
게재된 어휘 관련 연구를 개관한 논문(박준언, 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영어학습에서 어휘학습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아쉬움을 보이는 부분이다.  

영어교육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논문으로는 상호작용과 문맥을 통한 
어휘학습(이진숙, 2001), 다독(extensive reading)을 통한 어휘습득(Kyu-Chul Shin, 
2003), 연어학습(현태덕, 2007), 탈맥락화(decontextualized) 어휘지도(Jin-Hee Huh, 
2009)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휘학습책략 사용을 비교한 논문(박경미, 2001)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습책략 분야에 포함시켰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쓰기지도를 다루는 논문으로는 과정중심작문과 통제작문을 비교한 
논문(Minjong Song, 2007a),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박상옥, 이유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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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에서 연결어 지도효과에 관한 논문(Sookyung Cho, 2009)이 있다. 문법지도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영화를 활용해서 암시적인 문법교육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연구 (고영진, 2001), 입력강화 처치를 사용한 현재완료형 학습효과 
(Jayeon Lim, 2007), 관사(Jongbum Ha, 2009) 그리고 명시적 문법교육의 효과를 
다룬 논문(류란, 황선유, 2009)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암시적 문법교육이 명시적 
문법교육보다 실험논문의 수업 중에 더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자 변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책략 논문도 다수 게재되었는데(12.5%) 
이는 영어교육에서 학습자가 학습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위에 언급한 
어휘학습책략(박경미, 2001), 메모하기 듣기책략(김동규, 2008), 질문노트(최경희, 
2004), 문맥사용능력(박경미, 2003)을 모두 학습자 변인으로 분류하여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Seon-Yoo Hwang과 Myung-Kwan Lee(2009)의 논문은 시험경험이 
읽기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이 역시 학습자가 
읽기성적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화자, 김미정(2007), 김정렬, 신지연(2008), 박상옥, 이유진(2009), 류란, 
황선유(2009)는 학습책략 분석을 연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여 포함하고 
있으나 중심주제는 각각 읽기나 쓰기, 문법교수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서 
학습책략 논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네 편의 논문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학습책략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전체 실험연구의 22.5%를 
차지하게 되어 이 분야가 영어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현대영어교육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나 
교수자가 교실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구성해 가는 
적극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학습의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언어기능별 분류 
 

언어기능별 분류에서는 연구자가 실험연구 설계에서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언어기능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40편의 연구대상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분석으로 주제별로 볼 때 교수법에 속하든 
학습책략에 속하든 모두 대상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능별 교수법의 
언어기능별 논문 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능별 교수법에서는 
읽기논문이 6편인데 반해 언어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읽기논문이 10편에 이르고 
있다. 본래 연구자의 연구설계에서 언급되고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언어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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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어기능별 분류  

언어 기능 논문 편수 

듣기 7(15.6%) 

말하기 4(8.9%) 

읽기 13(28.9%) 

쓰기 6(13.3%) 

문법 4(8.9%) 

어휘 7(15.6%) 

통합기능 5(11.1%) 

합계 45(100%) 

 
분석대상 논문 중 두 가지 언어기능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어서 

언어기능별에 의해 분류하면 총 논문 편수 40편 보다 많은 45편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차미양(2006)의 논문은 교양영어 LAB 강좌를 
연구한 논문으로 설문지에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의 두 가지 기능을 
목표로 한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규철(2001)은 읽기교수법을 연구하는 
중에 읽기 능력의 하위변인으로 학습자의 어휘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역시 
두 가지 기능을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석진이 (2005)도 인터넷영어 
수업을 위한 분석이 읽기 능력에 집중되고 있어서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읽기 기능을 다룬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8.9%) 
어휘(15.6%), 듣기(15.6%), 쓰기(13.3%), 문법(8.9%) 순서의 빈도를 보였다. 
쓰기나 듣기 논문이 주제별 분석에서 분석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인터넷 매체연구 논문이나 학습책략을 다룬 논문들이 
기능별 분류에서 쓰기와 듣기영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통합기능을 다룬 논문은 전체 실험논문의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문은 전체적인 영어능력 점수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한 경우이므로 
통합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iBT 토플시험 전체 한 세트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측정한 장형지(2006)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시험으로 
도학업성취도 평가문제를 사용했던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2009)와 토익시험을 
사용한 최경희(2004)는 평가항목으로 듣기와 독해문항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듣기와 독해기능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한편 이현정, 정동빈 
(2008)에서는 네 가지 기능의 영역별 점수가 각각 논문에 나타나 있으나 
연구결과에서 개별점수와 이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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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분류하였다.   
 

4. 연구설계 별 분류 
 
1) 연구 대상자 별 분류 
 

실험논문을 연구 대상자 별로 분류함에 있어서, 표 5 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원생은 
대학생의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대학생이 아닌 성인은 일반 성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5 
연구 대상자 별 분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성인
1 

논문 편수 2(4.9%) 4(9.8%) 4(9.8%) 29(70.7%) 2(4.9%) 

 
(1) 초등학생  

표 5 에 의하면, 총 40 편의 실험논문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 편으로 전체 논문의 4.9%에 불과했다. Kyu-Hwa Kim(2008)은 과제 중심의 
통합적 기능 접근법(integrated-skills approach)에 의해 초등학생들의 쓰기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초등영어 
교육에서 수준별 수업의 효용성을 연구한 윤상미, 한호(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수준 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한 결과 
실험반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비교반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듣기능력 
또한 신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 중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 편(9.8%)이며 이들은 각각 읽기, 쓰기, 
어휘학습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화자와 
정정옥(2005)의 연구에서는 2 개월 동안 중학생 430 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수준별 수업 이전과 이후의 
영어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화자, 김미정(2007)의 연구는 수준별 영어 다독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적용한 사례연구로 이를 토대로 전일제 계발활동에서 다독을 

                                          
1 일반 성인을 대상자로 한 연구 두 편 중 한 편은 대학생과 교수자가 동시에 연구 

대상이어서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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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하고 권장하였다.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려면 연어를 중심으로 영어 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현태덕, 2007)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4 편(9.8%)인데, 이들은 회화능력, 읽기,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수법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 회화능력 향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Daesung Chung(2001)의 경우, 과제중심 교수법(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이 교사중심 교수법(TCLT; teacher-centered language teaching)보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모든 학습자의 전체적인(holistic) 영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여 주었다. 김정렬, 신지연(2008)은 64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론기능지도가 수능 외국어영역 읽기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2009)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CALL 
수업과 교과서를 이용한 전통적 수업을 비교하여 CALL 을 기반으로 한 
영어수업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위정현, 원은석, 정동빈(2009)은 MMORPG(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을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교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4) 대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9 편으로 전체 실험 논문의 70.7%를 
차지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대부분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자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실험연구 성격상 연구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험연구에 
관여하고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생 대상 연구의 치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대학생 대상 논문 중에서 1 학년 
또는 대다수가 1 학년인 수업을 선택한 연구가 전체 29 편 중 21 편(7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과의 경우 교양영어 또는 
대학영어라는 교과목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가 많으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과목이 드물어서 실험연구의 연구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신입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어휘나 읽기 
학습에 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도 물론 읽기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없거나 
드문 문법 학습과 쓰기 학습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각각 네 편이 있었다.  

 
(5) 일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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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실험논문 중에서 영어연수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집단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교수자 집단을 
대학생이 아닌 일반성인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차미양(2006)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병행수업의 교육적 효율성과 실용성을 조명하였으며, 대학생과 교수자가 
동시에 연구 대상이어서 대학생과 일반 성인,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맹은경(2007)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연수를 받는 교사와 동일한 연수자로서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영어 단기 몰입연수 형태를 연수 프로그램에 
도입한 연구로, 단기 몰입영어연수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학적 입력이 풍부한 환경과 더불어 사회 언어학적인 입력도 제공하고 
(Eyring, 2001; Swain, 1985) 경험적인 학습 환경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영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효과를 조사한 연구이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 연수생들이 본 연수를 통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듣기 기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 수준별 
 

연구 대상자를 수준별로 분반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특정 교수법이나 
학습책략 등의 효과가 대상자의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11 편으로 전체 실험논문의 27.5%이었다. 사전 검사를 통해 전체 
연구대상자를 2~3 개의 수준별로 분반하여 동일한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적용하고 사후 검사를 통해 그 효용성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다. 수준별 분반에 따른 효용성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박경미(2003)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문맥을 사용하여 어휘를 추론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였으며, 언어능력수준이 낮은 학습자도 문맥에서 어휘의미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이화자, 정정옥(2005)의 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상위집단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하위집단의 학업성취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성 판단시험과 학습책략에 미치는 명시적인 문법지도의 효과를 
연구한 류란, 황선유(2009)의 연구에서는 하위집단과 상위집단 모두 명시적인 
문법지도 후 보다 다양한 학습책략을 사용하게 되었고 상위집단의 경우, 
문법성 판단시험 점수는 사전과 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수정하는 과제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한편, 연구설계상에서 수준별 수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수준별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본다면, 질문노트 
활용에 관한 최경희(2004)의 논문과 영어 관사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지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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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인 지도법을 비교한 Jongbum Ha(2009)의 연구에서도 사후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분석을 하였다.. 
 
3) 연구기간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은 짧게는 1 회만 진행되어 
몇 분에 끝나는 경우부터 길게는 한 학기나 1 년 이상 계속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대영어교육에 발표된 실험논문의 경우 표 6 에서 
보듯이 연구기간이 한 학기 미만인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다. 어휘실험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영어교육에 실린 실험논문 중에서 1 회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한 논문 세 편 중 두 편이 어휘학습에 관련된 
것이었다(박경미, 2003, Jin-Hee Huh, 2009).  

 
표 6 
연구기간에 따른 분류 

연구기간 논문 편수(%) 

1 회 3(7.5%) 

1 학기 미만 18(45%) 

1 학기 14(35%) 

1 학기 이상~1 년 미만 3(7.5%) 

1 년 이상 2(5%) 

 
4) 자료수집 유형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형태를 분류한 결과 영어능력평가지, 설문지, 
인터뷰, 녹음자료, 관찰, 질문노트, 교사일지, 보고서의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7). 동일 연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많아 자료수집 유형별로 분류한 논문의 수는 73 편이었다. 

우선 영어능력평가를 위해 사용한 검사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설계한 검사지와 표준화된 검사지이다. 사용빈도를 보면 
연구자가 구성한 검사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35.6%) 이는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지로 간주되고 있으나 연구자의 편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연구 목적에 맞도록 설계된 특정화된 검사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표준화된 검사지는 객관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이것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11 편(15.1%)으로 토플(장형지, 2006; 
정동빈, 김혜경, 2009; Minjong Song, 2007b), 토익(김동규, 2008; 맹은경, 2007; 
Sungryong Hong, 2006; Seon-Yoo Hwang & Myung-Kwan Lee, 2009; Kyu-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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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리고 도학력고사(김정렬, 신지연, 2008;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 2009; 
현태덕, 2007)가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연구결과 해석에 더욱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채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태덕(2007)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뿐 아니라 표준화된 검사로 연어능력 
검사와 도학력검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어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7  
자료수집 형태별 분류 

자료형태  논문 편수 

영어능력평가 
연구자설계 26(35.6%) 

표준화된 시험 11(15.1%) 

설문지  24(32.9%) 

인터뷰  4(5.5%) 

녹음자료  1(1.4%) 

관찰  2(2.7%) 

질문노트  1(1.4%) 

교사일지  2(2.7%) 

학생일지, 보고서  2(2.7%) 

합계  73(100%) 

 
설문지는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 동기, 태도와 학습방법과 책략, 그리고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상호평가 설문지가 포함된다. 설문지의 조사대상도 주로 학생들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다(차미양, 2006). 전체 자료 중 설문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9%로 연구자가 설계한 영어능력 검사지(35.6%)와 더불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지 분석만으로 행해진 
것보다는 설문지와 영어능력 검사지를 모두 사용한 연구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자료를 얻기 위해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로 
4 편(5.6%)의 논문에서 이러한 자료를 택하고 있고 관찰은 그보다 낮은 
수준(2.8%)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뷰와 관찰은 질적 연구(Jiwon Paek, 2007)와 
양적 연구(윤상미, 한호, 2008; 이현정, 정동빈, 2008)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형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윤상미, 한호(2008)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자기평가표, 관찰평가, 듣고 말하기 평가지를 사용했으며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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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빈(2008)은 정의적 영역의 설문지, 성취도평가, 소감문,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였다.  
 
5) 자료수집 시기 
 

자료수집을 위해 사후검사가 실시된 시기와 회수를 보면, 주로 실험기간이 
종료된 후 한번의 사후검사가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험 도중에 검사를 
실시하여 두 번의 검사결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Sungryong Hong(2006)은 
중간과 기말에 각각 토익 시험을 치러서 두 개의 시험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실험 중에 실시한 검사라서 실험 후에 
실시하여 처치효과의 유지 보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연사후검사와는 구별된다.   

네 편(10%)의 연구 논문에서 사후검사 이후에 지연사후검사 혹은 
후속검사(follow-up test)를 실시하여 사후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주로 어휘연구 분야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경미(2001)의 연구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실험처치 없이 일주일이 지나서 지연사후검사를 
치른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진숙(2001)은 두 번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즉 
첫 번째 검사를 실험종료 3 일 후에 그리고 두 번째 검사를 2 주 후에 
실시하였는데, 두 번째 검사가 목표어휘에 대한 기억보유율을 측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지연사후검사라고 볼 수 있다. 실험종료 후 즉각적인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4 주 후에 지연사후검사를 한 Jin-Hee Huh(2009)의 어휘 
학습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 문법연구에서는 현재완료 시제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Jayeon Lim (2007)의 연구가 유일하게 후속사후검사를 실시한 
연구이다.  
 
6) 통계분석기법 
 

전반적으로 실험논문은 양적 분석이 우세하나 네 편의 논문은 질적 분석을 
사용하고, 한 편의 논문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박상옥, 이유진(2009), Bok-ja Cho(2005), Heejae Shin(2007), Jiwon Paek(2007)은 질적 
분석을 포함하고 Bok-Myung Chang(2007)은 질적, 양적 분석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다. 1980 년대 초기까지는 양적인 실험방법론이 L2 교수학습법에 
선호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이후 연구방법론이 변화되어 양적인 방법론에 
더하여 질적인 방법론이 대두되어 좀 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박경자, 1997)을 감안해 볼 때 현대영어교육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진다.  

4 편의 실험논문을 제외하고 실험논문에서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결과분석도구를 분류한 결과(표 9)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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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통계방식은 41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진숙(2001)은 정답인 어휘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전윤실, 김성혜(2007)의 연구에서도 원어민 화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억양이 근접한지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기술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도구인 빈도분석은 입력된 데이터들이 도수분포표(frequency table) 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빈도분석은 
10 편의 논문에 이용되어 24.4%의 사용을 보이고 있다. Sungryong Hong(2006), 
차미양(2006), 장형지(2006), Bok-Myung Chang(2007), 맹은경(2007), 이화자, 
김미정(2007)의 설문지 분석에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8 에 의하면 19 편의 연구에서 t-검정이 사용되어 가장 많은 46.3%를 
차지한다. t-검정 결과 두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이것은 
단순한 표본오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t-검정은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단에 행해진 
처치로 인한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t-검정을 사용한 논문으로는 이명관(2006), 
현태덕(2007), Jayeon Lim(2007), 김정렬, 신지연(2008) 등이 있으며 특히 2007 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평균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비교한 논문은 박경미(2003)의 연구 한 편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의 의미추론능력을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다.  
 
표 8  
통계분석기법 별 분류 

통계분석 기법 논문 편수 

백분율 10(24.4%) 

평균 1(2.44%) 

t-검정 19(46.3%) 

피어슨 상관계수 3(7.32%) 

ANOVA 7(17.1%) 

MANOVA 1(2.44%) 

합계 41(100%) 

 
집단이 둘 이상인 경우 여러 번의 t-검정을 행하지 않고 한번에 여러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기법인 ANOVA 는 
17.1%가 사용되어 t-검정 다음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ANOVA 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성별 집단 차이를 분석한 박경미(2001)가 있고, 
t-검정과 ANOVA 를 함께 사용한 연구로는 현태덕 (2007), 수준별 집단 차이를 
보기 위한 Jongbum Ha(2009) 연구가 이에 속한다. MANOVA 는 2 개 이상의 
종속변수를 가진 실험연구에서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분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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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논문 중 한편에서 사용되었는데 Jin-Hee Huh(2009)의 어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계수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피어슨 상관계수이다(Best & Kahn, 2003). 분석 대상 논문 
중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 것으로는 독해능률지수와 독해능력의 하위변인인 
어휘, 속도,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신규철(2001), 메모전략과 듣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동규(2008), 전체 성적과 관사의 과도 사용 및 관사 
삭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Jongbum Ha(2009)의 논문이 이에 속하는데 이 중 
Jongbum Ha의 연구는 t-검정, ANOVA, 피어슨 상관계수를 모두 사용한 
논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친 현대영어교육 학회지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의미에서 각 호에 게재된 실험논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검토하였다. 우선 역사적인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연도별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을 계기로 학회지는 연간 2회 발행에서 3회로 증편하여 
간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 호당 논문의 수가 8.9편에서 11.8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에 대한 실험논문의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 안팎의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어교육의 중요한 연구경향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별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인터넷 관련 교수법 연구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매체가 새롭게 수업에 소개되고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실험연구 설계상 연구자가 원하는 수업을 적용하고 시도하기 적합한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평가나 교재에 관련된 
실험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나 교재 관련 연구가 영어교육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현대영어교육 다양한 주제를 총 망라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회지로 거듭나기 의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게재되기를 기대한다.  

언어기능별 교수법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분야의 연구가 저조한 편이고 읽기 
지도와 학습에 관련된 연구의 수가 약간 앞서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다. 기능별 연구분야를 보면 읽기와 읽기의 하위기능에 
속하는 어휘 분야가 두드러진 편이나 읽기의 또 다른 하위기능에 속하는 
문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통합적인 능력을 목표로 하는 연구 
설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설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대상자는 주로 대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영어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수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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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타 수업을 
연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연구와 달리 실험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연구자가 처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연구기간별 분석을 한 결과, 한 학기 미만에서 한 학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대학강의의 경우 강좌개설이 한 학기당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구자의 편의상 
다음 학기까지 연결해서 실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구대상자의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학습자 수준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변수로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분반이 실험설계에 고려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료 수집 방법의 경우, 한 가지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추론 해석한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설문지 분석과 추론 통계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거나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료의 
다각화(data crystall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박종원, 2006)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실험연구 논문들도 체계적이고 정교한 연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는 1999년부터 10년간 영어교육의 한 
학회지인 현대영어교육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과 해석이 
가능해지며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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